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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영국 외식 시장, 지금이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코로나를 지나 2026년의 영국 외식업은 "끝난 게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임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치솟고, 규제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촘촘해졌지만, 시장 파이는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푸드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1,100억 달러(약 88조 원)로 추산되며, 연 약 6%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ordor Intelligence, 2026)
지금 영국 외식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방문은 줄고, 지출 단가는 오른다 소비자들이 외식 횟수를 줄이는 대신, 한 번 나갈 때 더 의미 있는 경험을 찾습니다. 단, 메뉴 가격 상승분이 물가를 따라가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실질 성장"보다 "시장 재편"에 가깝습니다.
② "음식"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시대 프리미엄 캐주얼, 컴페티티브 소셜라이징, 마켓홀 등 경험 중심 콘셉트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QSR·배달·클라우드 키친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차별화 없는 독립 레스토랑은 폐점 압력이 가장 큽니다.
③ 규제가 게임의 룰을 바꾼다 2025년 12월 통과된 Employment Rights Act 2025는 "한 세대 만의 가장 큰 고용법 개혁"으로 불립니다. 제로아워 계약 제한, 근무 취소 시 보상 의무, 시프트 사전 통보 의무 등이 2026~202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유연 인력에 의존해온 호스피탈리티 업계에 비용과 운영 구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2026년 영국 외식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격 경쟁의 시대는 끝나고, 콘셉트·경험·운영 효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한국 브랜드, 특히 K-푸드·프리미엄 캐주얼·카페·디저트 콘셉트는 이 "경험 중심 소비" 흐름과 잘 맞습니다. 다만 진입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들어가되, 가성비가 아니라 이유 있는 프리미엄과 차별화된 경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로컬 스토리와 K-컬처를 어떻게 엮을 것인지
· 어떤 입지에서 어떤 객단가를 노릴 것인지
· 배달·테이크아웃·클라우드 키친까지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 새 고용법·임대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수록, 영국 시장에서의 성공 확률은 올라갑니다.
영국 외식·호스피탈리티 시장 동향이나, 한국 브랜드의 영국 진출 포지셔닝·입지·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DM으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현장 프로젝트에서 보고 느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함께 전략을 그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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